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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1990년대의 비윤리적 경영활동으로 인한 대형사건

(한기수, 1994)

1990년대는 기업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

라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가져

온 시대였다고 생각된다. 1990년대 우리나라 기업

들의 경영활동을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시

대는 기업의 비윤리적 활동으로 인한 대형사건 및 

사고들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시대였으며, 기

업들이 윤리적인 기업활동을 해야만 하는 국제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직면한 시대였다. 이 시대에 

발생한 기업윤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과 사고들

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에 두산전자에서 낙동강에 페놀이 방류되

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많은 도시의 시민들

에게 큰 피해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두산의 

100년 전통과 이미지를 크게 실추 시켰을 뿐만 아

니라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하였다. 여러 시민

단체들이 두산상품 불매운동을 벌였으며 페놀에 오

염된 수돗물을 먹고 유산한 임산부들이 두산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32명의 시

민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공사인 동아건설은 복구비등의 명목으로 

450억을 서울시에 헌납하였으며 서울시는 헌납액

과는 별도로 동아건설에 대해 800억의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청구하였다. 사고원인은 다리의 철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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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의 1991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기업윤리와 경영교육’의 주제를 다룬 이후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에서 

기업윤리 교육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1999년도에 30개 대학 경영학부장들의 기업윤리 교육에 대한 인

식과 그들 대학의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여 1994년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경영학부장들의 인식은 

1994년과 1999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윤리 교육은 거의 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개설

과목 이름은 여전히 ‘기업과 사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업윤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담당

교수는 두 연도 모두 전임교수의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었으며, 기업윤리 강의 담당교수의 50% 이상이 ‘조직행

동’ 전공교수였다. 기업윤리를 개설하지 않은 대학의 경영학부장들은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서 ‘타과목보다 낮은 우선

순위’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 경영학계가 당면한 21세기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는 경영학 교수들의 인식의 전환, 기업

윤리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재정후원자의 발굴, 기업윤리 학회와 학술지 및 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 기업

윤리 교수요원의 양성, 통합교과의 실시, 교재 및 사례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주제어: 기업윤리교육, 경영학부, 경영학부장

* 이 논문은 2003년 매지학술연구소 연구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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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및 트러스 불량제작에 따른 부실시공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국내

외 건설시장에서 동아건설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이 동남아건설 입

찰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해외 건설수주에도 악

영향을 미쳤다.

1995년 5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506명이 사

망 및 실종되고, 94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이 사고의 원인은 건축, 구조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총체적 부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

다. 이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붕괴의 조

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까지 영업

을 강행함으로써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 사고로 인

해 삼풍 이회장은 징역 10년 6월, 아들인 이사장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사

고에 이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 현

대건설이 홍콩 고급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를 써내고도 탈락하는 등 우리나라 건설사들

의 해외건설수주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1996년의 전두환ㆍ노태우 전대통령들의 비자금 

사건은 전두환씨의 경우, 재벌기업총수들을 포함한 

42개 업체의 기업인으로부터 9,500억 원의 비자

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일해재단, 새세대육영회, 

새마을성금 등의 모금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은 

7,00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비자금중 2,159억 

5천만 원은 기업체대표 등으로부터 특정사업의 수

주나 세금의 감면 등 이권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권

한 또는 영향력 행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었거나 

포괄적으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

지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모두 대통령의 직무와 관

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밝혀냈다. 노태우씨의 

경우, 35개 업체의 기업인으로부터 4,5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검찰이 뇌물로 인정한 

금액은 2,300억 원이었다. 그리고 여러 재벌총수

들이 전두환ㆍ노태우씨의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뇌

물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1997년 11월,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된 

원인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금융시스템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기업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정경유착으로 인한 경제효율성의 저하와 과

도한 차입경영 및 선단식 경영에 치중한 대기업의 

부실,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신뢰도

의 하락을 주요요인으로 들 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당하였고 

2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1990년대는 많은 비윤리적 사건과 사고들이 발

생하였지만, 기업들과 정부에서 기업의 윤리적 활

동을 제고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시작된 시대였

다. 먼저 1990년대에 기업들은 기업윤리 헌장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공기업인 포항제철은 국내기

업으로는 처음으로 1993년에 4장 15조로 된 ‘윤

리강령’을 제정 발표하고 동시에 ‘윤리강령해설’을 

발행하였다. 1994년에 사기업으로는 처음으로 LG

그룹이 맥킨지 컨설팅회사의 자문을 받아 ‘윤리규

범’을 제정하였다. 이어 현대그룹이 1995년에 ‘기

업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기업윤리강령의 제정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전경련의 ‘기업윤리 실태조사 

결과’(정기엽,1999)에 따르면 1999년 5월 현재 

22.1%의 기업이 ‘기업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80년에 기업풍토 쇄신을 위한 기업인대회를 개

최하고 ‘기업윤리강령’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996

년에 ‘기업윤리헌장’을 선포하였다. 한편 전국경제

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 단체는 1996년의 정기총

회에서 ‘해외진출기업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이 

강령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이미지를 높이

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을 담은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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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전경련은 ‘기업윤리헌장’을 개정한 ‘신기

업윤리헌장’을 발표하였다. 한편 OECD는 1997년

에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

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였고 1998

년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협약과 법은 1999년 

2월 15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갖고 있

다. 정부는 OECD의 요구에 따라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

으며, 이법은 1999년 2월 15일에 발효되었다. 그

리고 부패방지법이 2001년 7월에 제정 되었다.

1.2 1990년대와 우리나라의 기업윤리교육

  

1990년대는 경영학 교육에 있어서 기업윤리 교

육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시대였다. 1990년대 이전

에도 몇몇 대학에서 선도적으로 기업윤리 관련과목

을 개설하고 있긴 했지만, 많은 대학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계기는 한국 경영학회가 1991년 ‘기업윤리

와 경영교육’이라는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

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추계 학술대회 직후인 1991년에 40개 대학(10

개 국립대, 30개 사립대)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

에 의하면 8개 대학(전공과목 기준)이 기업윤리 

관련과목(기업윤리, 기업과 사회 등)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윤리’로 개설한 

대학은 1개 대학에 불과 했으며 6개 대학이 ‘기업

과 사회’나 ‘경영과 사회’로 개설하고 있었고 모든 

대학이 전공선택으로 개설하고 있었다(한기수, 

1991). 

처음 조사가 이루어진 3년 후인 1994년에 30개 

대학(10개 국립대, 20개 사립대)을 대상으로 조사

된 자료에 의하면 11개 대학(전공과목 기준)이 기

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기업윤리’로 

개설한 대학은 3개 대학으로 증가했으며 ‘기업과 

사회’로 개설한 대학은 11개 대학이었다. 그리고 

전공필수로 개설한 대학이 1개 대학이었으며 나머

지 모든 대학이 전공선택으로 개설하고 있었다(한

기수,1994). 3년 동안에 걸쳐 개설비율이 증가

(20%에서 37%)하고 있었으며 과목명도 ‘기업윤

리’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전공필수과목으

로 개설한 대학도 생겼다. 

1994년 3월의 기업윤리교육의 조사연구 이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형사건 및 사고가 빈발하였고 이들 사건들이 기

업윤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만큼 사회적으로 

기업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사건들은 경영학 교육에서도 경영학 

교수들의 기업윤리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추정된다. 또한 1997년부터 시작된 학부제와 

계열화, 그리고 이중전공제도는 경영학 교과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부제와 계열화는 전공필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중전공제도는 

전공과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더

군다나 경영학과장들은 학부제와 계열화가 시행되

기 이전에 이미 기업윤리 관련과목 개설의 큰 장애

요인(한기수,1994)으로서 ‘경영학 교과목에서 우

선순위가 낮은’ 것을 들고 있는 바, 학부제와 계열

화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

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1999년도 현재 학부 경

영학부장들의 기업윤리 교육에 관한 인식과 학부에

서의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1990

연도를 마감하는 1999년의 기업윤리 교육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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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 둘째, 1999년의 조사 결과를 1994

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1994년 이후 학부 

경영학부장들의 기업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와 학부에서의 기업윤리 교육에 대한 변화의 추세

를 살펴보고, 셋째,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경영학

계가 당면한 21세기 기업윤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

를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부 경영학부

장 또는 경영학과장을 대상으로 1999년 4월 중에 

전화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대학은 10

개 주요 국립대학과 20개 주요 사립대학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1994년의 연구대상 대학과 동일한 대

학을 표본대학으로 선정하였다. 경영학부장들의 인

식에 관한 두 연도 간의 차이에 대한 검정은 ‘짝을 

이룬 t검정’을 사용하였다. 기업윤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는 미국 경영학 교육에 있어서 기업윤리 교육

과 관련한 문헌연구와 우리나라 기업윤리 교육의 

현황과 추세를 토대로 하여 정리하였다. 

Ⅲ. 기존의 연구 

3.1 우리나라의 연구

기업윤리의 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1991년 주요 10개 국립대와 주요 3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를 조사 연구한 졸

저 ‘기업윤리의 교육에 관한 연구(Ⅰ)’이 있으며(한

기수,1992), 1994년에 주요 10개 국립대와 주요 

2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를 

조사 연구한 졸저 ‘기업윤리의 교육에 관한 연구

(Ⅱ)’가 있다(한기수,1994). 그리고 기업윤리 교육

의 효과를 연구한 ‘한국에서의 기업윤리 교육의 효

과’(이종영,1997)이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는 1997년 5월 “기업윤리의 교육”에 대한 심포지

움을 열고 그때 발표된 논문을 ‘연세경영연구’ ‘기업

윤리 특집호’로 발간하였다. 이 심포지움에서 발표

된 기업윤리의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기업윤리 교

육의 기본과제와 방향을 다룬 ‘한국 기업윤리의 과

제와 방향’(신유근,1997), 기업윤리의 교과과정,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논하면서 학부의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과 경영대학원

의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도 다루고 있는 ‘기업윤리

의 교과과정,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한기수,1997), 연세대학교의 ‘기업윤리’ 교육사례

를 다룬 ‘경영학과에서의 기업윤리 교육사례’(주인

기,1997), 기업윤리의 교육과정과 교과과정을 다

룬 ‘기업윤리의 교육과정’(양창삼,1997), 기업윤리

의 교육내용을 조직의 관점의 변화와 함께 다룬 

‘기업윤리의 교육내용’(문형구,1997)이 있다. 그리

고 기업윤리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업윤리 

교육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한 ‘기업윤리는 교

육될 수 있는가? : 기업윤리 교육의 새로운 모델’

(박헌준,1998) 이 있으며 1999년도 기업윤리학회 

하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한국 기업윤리 교육

의 방향’(안길상,1999)이 있다. 

 

3.2 미국의 연구

 

1953년에 Bowen은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이라

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의 영향을 받아 1957

년에 카네기 회사와 포드재단에서 미국의 경영학교

육에 대해 각각 주요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두 

보고서는 당시의 경영학교육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

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학생들이 점점 복잡

해지는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민감하도록 함

으로써,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와 기꺼이 사회적 책

임을 감당하는 경영자를 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Pamental, 1988). 1961년에 Baumhart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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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는 얼마나 윤리적인가 ?”라는 논문을 발표했는

데 이 논문은 1,700여명의 경영자들로부터 직접 

응답받아 윤리문제를 다룬 최초의 논문이었다

Pamental,1988). 1960년대에 철학교수들은 ‘기

업윤리’를 응용윤리의 특정분야로 취급하였으나 경

영학 교수들은 ‘기업과 사회’에서 기업을 둘러싼 환

경을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 분야의 개척자는 

UCLA의 George Steiner였으며, 그는 수년간 실

험 후에 1962년에 윤리와 경영의사결정간의 상호

관계를 강조하는 ‘기업과 사회’를 개설하였다

(Pamental,1988). 

MaMahon은 1972년에 Sigma Delta Pi 

Biennial에 소속된 경영대학원에 설문지를 발송하

여 174개(회수율 70%)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

았다. 회신 받은 대학원 중 98개(56.3%) 대학원

이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98개 대학원 중 57개(58.2%) 대학원이 필

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개설과목 이름은 ‘기

업과 사회’가 가장 많았으며(25개 대학원, 25.5%), 

그 다음은 ‘기업환경론’(17개 대학원, 17.3%)이었

고 ‘기업윤리’는 4개(4.1%) 대학원에 불과했다. 기

업윤리 관련과목의 강의는 ‘한 교수가 전담’하는 대

학원이 76개(77.6%) 대학원이었으며 팀강의를 하

는 대학원도 8개(8.2%) 대학원이었다(MacMahon, 

1975). 1976년 초에 Bentley College는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es로부터 지원금

을 받아 기업, 정부, 그리고 학계의 활동을 상호 

연결시켜 기업윤리에 대한 통합학제적 과정(inter- 

disciplinary courses)을 수립하였다. Hoffman 

(1982)은 1980년에 AACSB회원 대학을 대상으

로 700개 대학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374개 대학

으로부터 회신(회수율 53%)을 받았는데 ‘기업윤

리’ 관련 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205개(과목수 

259) 대학(개설비율 54.8%)이었으며 개설과목 

중 필수과목은 77개(29.7%), 선택과목은 182개

(70.3%)였다. 그리고 과목명은 ‘기업윤리’가 97개

(37.4%), ‘기업과 사회’가 37개(14.2%)였다. 과

목개설 부문은 경영학 부문이 114개(44%), 철학 

또는 종교부문이 110개(42%)였다. George(1987)

는 224개 AACSB(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을 발송하여 132개 대학(회수율 

58.9%)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기업윤리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고 응답한 대학원은 33.9%

(사립대학 23.8%, 공립대학 55.0%)였으며 기업

윤리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과

목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원은 

39.5%(사립대학 50%, 공립대학 17.4%)이었다. 

기업윤리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필수과

목으로 개설된 대학원은 53.7%(사립대학 57.1%, 

공립대학 50.0%), 선택과목으로 개설된 대학원은 

46.3%(사립대학 42.9%, 공립대학 50.0%)이었

다. Schoenfeldt(1991)는 1988년에 663개 

AACSB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284통의 회답(회수율 43%)을 받았는데 ‘기업윤리

‘를 개설한 대학의 비율은 91%이었으며 필수과목

의 비율은 42%, 선택과목의 비율은 58%이었다. 

그리고 경영학부문에서 개설한 대학의 비율이 

74%이며 철학 또는 종교부문에서 개설한 비율이 

26%이었다.

Harvard 대학과 Wharton School은 1987년을 

전후하여 기업윤리 교육을 단일과목에서 모든 경영

학 과목에 통합시키는 교과과정을 시작하였다. 

Wharton School의 Dunfee와 Robertson(1988)

은 Exxon Education Foundation으로부터 자금

을 지원받아 18개월 동안 MBA 과정에서의 윤리

교육의 확장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결론은 기업윤리는 별도의 선택과목으로가 아니라 

주요 MBA 교과과정에 통합되어야 하며 각 기능분

야의 교수는 해당과목에서 기업윤리의 내용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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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

로 하여 Wharton School은 통합교과를 시작하였

다. Harvard 대학은 1987년에 Shad가 기업윤리 

교육을 위해 3,000만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본격적

으로 기업윤리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통합교

과를 마련하였다. Wharton School과 Harvard 대

학이 실시하는 통합교과과정은 기본적인 골격에서 

매우 비슷하다. 우선 두 대학은 학생들이 입학하자

마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기업윤리의 기본개념과 

문헌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 뿐 아니라 교수들에게

도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두 대학은 입학 첫 학기에 기

업윤리와 관련된 짧은 필수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셋째, 두 대학은 기업윤리와 관련된 여러 선택과목

을 개설하고 있다. 넷째, 두 대학은 경영학의 주요 

기능분야의 과목에서도 윤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

고 있다(한기수, 1997) 이러한 통합교과과정의 기

업윤리 교육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Ⅳ. 조사결과의 분석 

4.1 경영학부장들의 기업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

4.1.1 가치관 교육에 대한 관심

학부의 경영학부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학 교

육에 있어서 기업윤리 등의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있다’

와 ‘없다’로 응답하도록 했다. 1994년의 30개 대

학 경영학부장 중 27개 대학 경영학부장(90.0%)

이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

고 응답하였었는데(한기수,1994) 1999년에는 30

개 대학 경영학부장 중 28개 대학 경영학부장

(93.3%)이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영학부장들은 가치관 교육에 대

하여 대단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1994년의 학부장들과 1999년의 학부장들 간

의 ‘가치관 교육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에 대해 짝

을 이룬 t검정을 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

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1.2 우리나라 기업활동의 윤리적 수준

학부의 경영학부장들에게 ‘우리나라 기업활동의 

윤리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라는 질

문을 ‘아주 낮다’ 1점에서 ‘대단히 높다’ 5점까지 5

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1994년 경영학부장

들의 평균값은 2.13으로서 ‘약간 낮다’ 정도로 평

가하였었는데(한기수,1994) 1999년 경영학부장들

의 평균값은 1.97로서 1994년의 경영학부장들보

다 약간 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것은 

1994년 이후 발생한 많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사건

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994년의 

경영학부장들과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 간의 ‘우

<표 1> 가치관 교육에 대한 관심

있다 없다 
평균 차이의 평균 t 값 p 값

 명 % 명 %

1994년 27 90.0 28 93.3 .9000
-3.33E-0.2 -.441 .662

1999년  3 10.0 2  6.7 .9333

*평균은 ‘있다’를 1로 ‘없다’를 0으로 하여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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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기업활동의 윤리적 수준’에 대하여 짝을 이

룬 t검정을 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적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1.3 기업윤리 교육의 필요성

학부의 경영학부장들에게 ‘경영학 교육에서 기업

윤리나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절대 불필요하다’ 1점에서 ‘대단히 필

요하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1994년 경영학부장들의 평균값은 4.30으로서 ‘약

간 필요하다’보다 더 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

으며(한기수, 1994),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의 평

균값은 4.17로서 1994년의 경영학부장들의 4.30

<표 3> 기업윤리 교육의 필요성    

1994년 경영학부장 1999년 경영학부장

명 % 명 %

 1. 아주 낮다      4    13.3     6    20.0

 2. 약간 낮다    21    70.0    20    66.7

 3. 보통이다      3    10.0     3    10.0

 4. 약간 높다      2     6.7     1     3.3

 5. 매우 높다      0     0.0     0     0.0

합     계    30   100.0    30   100.0

평     균 2.1333 2.0333

차이의 평균   .1000

t 값 .551

p 값 .586

 <표 2> 우리나라 기업활동의 윤리적 수준    

 1994년 경영학부장  1999년 경영학부장

명 % 명 %

1. 절대 불필요하다 1 3.3  1 3.3

2. 약간 불필요하다 1 3.3 2 6.7

3. 보통이다 1 3.3 4 13.3

4. 약간 필요하다 12 40.0 7 23.3

5. 대단히 필요하다 15 50.0 16 53.3

합       계 30 100.0 30 100.0

평      균 4.3000 4.1667

차이의 평균  .1333

t 값 .479

p 값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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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소 낮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몇몇 

경영학부장들과의 전화 면담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업윤리 교육의 효과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1994년의 경영학부장

들과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 간의 ‘기업윤리 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 짝을 이룬 t 검정을 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4.2 경영학부의 기업윤리 교육실태 

4.2.1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설비율

1994년의 조사대상 30개 대학 경영학부들 중 

‘기업윤리’, ‘기업과 사회’ 등 윤리나 가치관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19개 대학으로서 

63.3%의 대학이 기업윤리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한기수, 1994). 그러나 이들 19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어서 경영학

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 교과목의 관점

에서 보면 개설비율이 과장된 감이 없지 않다. 전

공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는 대학만을 가지고 개설비

율을 다시 산출하면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대학이 

11개 대학이므로 36.7%의 대학이 기업윤리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던 셈이다. 

1999년의 조사대상 30개 대학 경영학부들 중 

윤리나 가치관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

학은 22개 대학으로서 73.3%의 대학이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기업윤리 관련 과목

을 개설하고 있는 22개 대학 중 교양과목으로 개

설하고 있는 대학이 3개 대학이므로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19개 대학이며 전공과목 만

으로의 개설비율은 63.3%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개설된 비율을 가지고 

<표 4>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설: 교양과목 포함(괄호안은 전공과목)   

1994년 조사대학 1999년 조사대학

표본대학수
강의개설

표본대학수
강의개설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국립대 10  8(6) 80.0(60.0) 10  6 60.0(60.0)

사립대 20 11(5) 55.0(25.0) 20 16 80.0(65.0)

합  계 30 19(11) 63.3(36.7) 30 22 73.3(63.3)

  <표 5> 과목종별

1994년 조사대학 1999년 조사대학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교양필수  1   5.3 - -

교양선택  7  36.8  3  13.6

전공필수  1   5.3  1   4.6

전공선택 10  52.6 18  81.8 

합    계 19 100.0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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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과 비교하면 1994년 이후 5년에 걸쳐 거

의 배에 가까운 개설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

다. 이것은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설비율이 전체

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양과목의 개설

이 감소되면서 전공과목으로의 개설이 급속히 증가

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4.2.2 개설과목 이름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설과목 이름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6>의 개설과목 이름이 매우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과 사회’와 ‘경영과 사

회’, ‘기업환경론’과 ‘경영환경론’은‘기업’과 ‘경영’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

용을 다루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기업’이란 용어로 

통일시켜 다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 중 

절반이상의 대학들이 ‘기업과 사회’라는 이름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약간씩 감소하

고 있다. 1999년에 ‘기업과 사회’로 개설한 대학은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22개 대학 중 

12개 대학(54.5%)이다. ‘기업윤리’라는 이름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22개 대학 중 6개 대학(27.3%)이 

 <표 6> 개설과목 이름

1994년 조사대학 1999년 조사대학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기업과 사회   10   52.6   10   45.5

경영과 사회    1    5.3    2    9.1

기업윤리    3   15.8    6   27.3

기업환경론(기업과환경) 2   10.5    1    4.6

경영환경론 1    5.3    1    4.6

현대사회와 기업경영 1    5.3    1    4.6

기업문화와 윤리 1    5.3    -     -

기업과 경영 -     -    1    4.6

합     계 19  100.0   22  100.0

<표 7> 조정된 개설과목 이름

1994년 조사대학 1999년 조사대학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기업과 사회    11    57.9    12    54.5

 기업윤리     3    15.8     6    27.3

 기업환경론     3    15.8     2     9.1

 기    타     2    10.5     2     9.1

 합    계    19   100.0    22   100.0 



206  제10권 제1호 2006년 8월

‘기업윤리’로 개설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가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이 과반수가 넘게 채택하고 있는 과목

이름이 된 것은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

는 대학들의 강의 담당 교수들이 ‘기업윤리’를 교육

할 만큼 충분히 준비 되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업과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두고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집단

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일반 경영학을 전공한 교수

들도 약간의 관심과 준비를 하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업윤리’

는 도덕적 추론과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윤리적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응용윤리의 배경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분야에 대한 준비

가 되어있지 않으면 선뜻 강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이다. 

4.2.3 개설한 후의 어려움

개설한 후의 어려움에 대해 1999년의 경영학부

장들은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절한 ‘강사의 

부족’과 ‘타 과목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 1994년의 경영학부장들의 

경우, ‘적절한 교재의 부족’을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

고 있었는데 1999년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제시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1994년 이후 몇 권의 ‘기

업윤리’ 교재가 출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강사의 부족’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 있

는 문제로서 기업윤리 교육을 확산 기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경영학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4.2.4 담당교수의 신분과 전공

기업윤리 관련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당해 과목

 <표 8> 개설한 후의 어려움

1994년 경영학부장 1999년 경영학부장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적절한 강사의 부족    8    34.8     9    37.5

 적절한 교재의 부족    7    30.4     -     -

 타과목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    -     -     7    29.2

 어려움이 없음    8    34.8     7    29.2

 기     타    -     -     1     4.2

 합     계   23   100.0    24   100.0

<표 9> 담당교수의 신분

1994년 조사대학 1999년 조사대학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전임교수 16  84.2 19  86.4

시간강사  3  15.8  3   4.6

합    계 19 100.0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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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신분은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년의 경우, 22개 대학 중 

전임교수가 19개 대학이고 시간강사가 3개 대학이

다. 1994년의 경우에도 전임교수가 16개 대학이

었고 시간강사가 3개 대학이었다. 이것은 비록 기

업윤리 관련과목을 가르칠 교수요원이 충분하지 않

더라도 시간강사에 의존하면서까지 강의를 개설하

지는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윤리 관련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전

공배경은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직행동’

을 전공한 교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마케팅’

이었으며 ‘조직행동’을 전공한 교수의 비중이 더 커

지고 있다. 이것은 ‘조직행동’이 비교적 다른 전공

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제나 윤리적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팀티칭 을 하고 있는 대학도 2개 대학

이 있었다. 그리고 ‘경영정책’, ‘국제경영’, ‘생산관

리’, ‘회계학’ 등이 1개 대학씩 있었으며 이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전담할 교수를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1994년과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은 

예외 없이 전담할 교수를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응

답하였다. 이것은 앞으로도 기존의 교수들에 의해 

관련과목의 강의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가 기업윤리를 전공하더

라도 당분간 대학에 설자리가 없음을 의미하며 단

기적으로 기업윤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수들 중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임을 시사

하고 있다고 하겠다. 

 

4.2.5 개설하지 않은 이유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대학의 경영

학부장들에게 개설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응답결

과는 <표 11>과 같다. 1991년과 1994년에는 한 

항목 이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나 1999년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경영학부장들이 대답한 가장 큰 개설하지 않은 이

유는 ‘타 과목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이었다. 이것

은 경영학부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가 제약을 

받고 있고,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전담할 교수가 없

는 상황에서 기업윤리 관련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

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다.

<표 10> 담당교수의 전공

1994년 조사대학 1999년 조사대학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조직행동    10    52.6    15    68.2

마케팅     3    15.8     2     9.1

경영정책     1     5.3     1     4.5

국제경영     1     5.3     1     4.5

생산관리     1     5.3     1     4.5

회계학     1     5.3     -     -  

팀티칭     2    10.5     2     9.1

합   계    19   100.0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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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1 세기 우리나라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

우리나라의 경영학계가 당면한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 수십 년 동안 수준 높은 기업윤리 교육을 발

전 시켜온 미국 경영학계의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

과정과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업윤리 교육

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먼저 미국의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 앞에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1 미국의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과정과 배경

미국의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과정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첫 단계는 1950

년대의 기업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영학 교

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

을 감당하는 경영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기존 경영

학 교육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 1962년에 

‘기업과 사회’가 개설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가치관 교육의 주요 교과목으로

서 ‘기업과 사회’가 개설된 시기였다. 이때에도 ‘기

업윤리’라는 교과목이 개설되고는 있었지만 경영학

부문 뿐 아니라 철학부문에서도 개설되고 있었고 

‘기업과 사회’가 ‘기업윤리’보다 더 많이 개설되고 

있었다(McMahon,1975). 둘째 단계는 1980년대  

초에 이르러 ‘기업윤리’가 가치관 교육의 주요 교과

목으로 개설되기 시작한 단계로서 ‘기업윤리’가 ‘기

업과 사회’보다 더 많이 개설되고 있고 ‘기업윤리’의 

개설을 철학부문이 아니라 경영학부문이 주도하는 

시기였다(Hoffman,1982. Schonfeldt,1991). 셋

째 단계는 1987년을 전후한 시기에 Harvard 대

학과 Wharton School에 의해 주도되어 1990년

대에 많은 대학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기업윤리 

교육의 통합교과의 흐름이다. 당분간 미국의 기업

윤리 교육은 통합교과의 흐름이 주도할 것으로 보

인다(한기수,1997).

미국의 기업윤리 교육이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뒷 받침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사회 전체의 윤리수

준이 비윤리적 기업활동을 용납하지 못하여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경영활동을 요구

하였고 대학에 대해서는 경영학 교육에서의 윤리교

육을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AACSB와 같은 

기관이 교과과정 기준에 가치관 교육내용을 포함시

킴으로써 AACSB에 소속된 많은 대학들이 가치관 

 <표 11> 개설하지 않은 이유  

1994년 경영학부장 1999년 경영학부장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타과목에서 부분적으로 다룸    4   26.7    1   12.5

학과교수들의 관심부족    -    -    -    -

적절한 강사의 부족    2   13.3    1   12.5

타과목보다 낮은 우선순위    8   53.3    5   62.5

기     타    1    6.7    1   12.5

합     계   15  100.0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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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교과목을 교과과정에 도입하기 시작함으로

써 가치관 교육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셋

째, Steiner와 같은 소수의 개척자적인 교수들이 

수년간에 걸쳐 연례 학술발전회의 등을 개최하여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교수들에게 자극과 도

움을 줌으로써 가치관 교육이 확산될 수 있었다. 

그리고 Harvard에서는 교수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존의 경영학 교수들이 가치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넷째, 많은 

대학들이 기업윤리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업윤

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

써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1950년대에는 카네기 재단과 포드 재단, 1970년

대에는 GE 재단, 1980년대에는 Exxon 재단 등 

다수의 재단이 기업윤리의 교육을 위해 재정적 후

원을 하였고, Shad와 같은 개인들도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거액을 기부하였다. 이러한 재

정적 후원이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

였다. 여섯째, 기업윤리 관련 학회와 학술지들이 

발간되어 기업윤리의 연구와 교육의 경험들을 공유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일곱째, 기업윤

리와 관련된 다양한 교재와 사례가 개발되어 기업

윤리 교육을 효과적이고 현장감 있게 교육할 수 있

었다. 

우리나라가 기업윤리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에

서의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과정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를 고려하여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5.2 우리나라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

5.2.1 경영학 교수들의 인식의 전환

우리나라 경영학부장들의 가치관 교육에 대한 관

심도는 90%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으며 기업윤

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0% 정도의 경영학

부장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

윤리 관련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50% 이상의 경영학부장들이 ‘타 과목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

영학부장들이 경영의 기능분야에 비해 기업윤리 관

련 과목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영학 교수들이 기업윤리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존의 경영학과

목 만큼의 중요성이나 그 이상의 중요성을 인식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윤리 과목이 개설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학 교수들이 기업윤리 교

육의 주체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학 교수

들이 기업윤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만큼 그 교과

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 한 기업윤리 관

련 과목의 개설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지만,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서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이 1994년 경영학부장

들 보다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기업윤

리 관련 과목개설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994년 이후에 기업의 비윤리적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사건과 사고들이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윤리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1999년의 경영

학부장들의 인식이 1994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개설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 ‘타 과목보다 낮은 

우선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해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은 표본의 숫자가 작

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경영학부장들

의 인식이 5년 동안에 걸쳐 기업윤리와 관련된 사

회적 사건과 사고들에 대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

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것이다. 



210  제10권 제1호 2006년 8월

5.2.2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재정후원

자의 발굴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의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도 여러 기관 및 

개인들에 의한 재정지원에 힘입은 바 크며, 연세대

학교가 수년 동안 기업윤리를 전공필수과목으로 개

설하고 운영해온 것도 (주)신라교역의 재정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 

기부금을 제공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지

만, 점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고 인식의 전

환도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도 할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재

정후원자를 발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재

정후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5.2.3 기업윤리학회, 학술지, 및 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는 학회, 학술지, 그리고 

연구소를 매개로한 연구를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

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 기업윤리 학회가 만들어

지고 학회에서 학술지 발간을 준비 중이어서 앞으

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은 학회에 기업

윤리에 관심을 가진 많은 경영학자 중 일부만 참여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윤리 학회는 기업윤리에 

관심을 가진 많은 경영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학회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간에 연구 활동을 자극하고 

교육과 연구의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

구소는 대학 차원에서 설립될 수도 있을 것이며,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윤리를 전공한 경영학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기

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기업윤

리의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설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연구소가 많이 설립되고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기업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며 연구하

는 경영학자의 저변이 넓어야 할 것이다. 경영학자

의 저변을 넓히려면 아래에서 다루고 있는 기존의 

경영학 교수들의 재교육과정이 효과적일 것이다.

5.2.4 교수요원의 양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

업윤리 관련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요원의 확보이

다.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은 개설한 후의 어려움

으로 ‘적절한 강사의 부족’을 가장 큰 것으로 들고 

있다. 기업윤리를 전공한 경영학 교수가 거의 전무

한 실정에서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첫

째, ‘조직행동’이나 ‘마케팅’과 같이 윤리적 주제와 

인접한 분야를 전공한 교수들 중 가치관 교육에 관

심을 가진 교수들부터 ‘기업과 사회’와 같은 과목을 

시작으로 강의를 개설하여 가치관 교육의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다. 둘째, 팀 강의이다. 이상적인 팀 

강의는 철학교수가 윤리이론과 도덕적 추론방법을, 

경영학 교수가 경영이론과 경영분석기법과 관련된 

윤리적 주제를, 그리고 실무경영자가 경영현장에서 

당면하는 윤리적 갈등에 관해 강의 하는 것일 것이

다. 그러나 팀 강의는 대학 내부의 조직구조와 행

정상의 문제나 함께 팀 강의를 할 교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팀 강의를 하는 대학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셋째, 가치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강의에 부담을 가진 경영학 교수들

을 대상으로 교수 재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이

다. 이 방안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업윤리 관

련 교육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관 교육의 방향이 통합

교과의 실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수 재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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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안은 교수요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

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5.2.5 통합교과의 실시

  

가치관 교육을 ‘기업윤리’나 ‘기업과 사회’등의 교

과목만을 통해 교육하려는 것은 경영활동에 있어서 

윤리의 문제가 다양한 경영의 각 기능분야와는 분

리된 주제처럼 오해하게 할 위험이 있다. 윤리문제

는 모든 경영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

에 경영학의 모든 교과목에서 그 분야에 관련된 윤

리적 주제를 다루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업윤리 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실험적인 교육

시행을 통해, 바람직한 기업윤리 교육은 모든 경영

학 교과과정에 기업윤리 내용이 통합되는 통합교과

의 운영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고 통합교과의 모

델은 Wharton School과 Harvard 대학의 통합

교과 모델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기

수,1997). 우리나라의 기업윤리 교육의 방향도 궁

극적으로는 통합교과의 모델로 가야한다고 생각된

다. 경영학 교수 재교육 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

기만 한다면 통합교과의 운영은 가능하다고 보며 

통합교과의 운영은 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의 가치관 

교육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일 수 있다.

5.2.6 교재 및 사례의 개발  

기업윤리 교육을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하는데 교

재와 사례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최근에 우리나라

의 기업윤리 관련 교과서와 사례가 다소 개발되고

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교과서와 사례가 풍부하게 개발되어 

있어 부분적으로는 교육과정에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문화와 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

에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교재와 사

례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교재 및 사례의 개발

은 기업윤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

이다. 

Ⅵ. 요약과 결론

1990년대는 다른 어느 연대보다도 우리나라 기

업들의 비윤리적인 경영활동으로 인한 사건 및 사

고들이 빈번했던 연대였으며, 이와 반면에 국내적

으로나 국제적으로 윤리적 기업 활동을 강하게 요

구받은 시대였다. 우리나라의 기업윤리 교육이 

1990년대 이전에도 몇몇 대학에서 이루어지긴 했

지만, 본격적으로 기업윤리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91년 한국경영학회가 ‘기업윤리와 경영교육’이라

는 주제로 추계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94년과 1999년의 주요 30개 대학

(10개 국립대, 20개 사립대) 학부 경영학부장들의 

기업윤리에 대한 인식과 그들 대학의 기업윤리 교

육의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의 기업윤리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영학계가 당

면한 21세기 기업윤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정리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4년과 1999년의 학부 

경영학부장들은 ‘가치관 교육에 대한 관심’이 90%

를 상회하는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

라 기업활동의 윤리적 수준’에 대해서 ‘약간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기업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설비율은 전공과목 기

준으로 1994년의 경우 36.7%이며 1999년에는 

63.3%로 거의 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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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설과목 이름은 두 연도 모두 ‘기업과 사회’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기업윤리’가 1994년

(15.8%)에 비해 1999년(27.3%)이 다소 증가하

고 있었다. 경영학 부장들은 개설한 후의 어려움으

로 ‘적절한 강사의 부족’과 ‘타 과목에 비해 낮은 우

선순위’를 들고 있으며, 두 연도 모두 담당교수의 

신분은 ‘전임교수’가 80%를 상회하고 있고 담당교

수의 전공은 ‘조직행동’ 전공교수가 50% 이상이었

다.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대학의 경

영학부장들은 개설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서 ‘타

과목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들고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나라 경영학계가 당면한 기업윤리 교육

의 과제는 경영학 교수들의 인식의 전환, 기업윤리

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재정후원자의 발굴, 기업윤

리 학회와 학술지 및 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 기업윤리 교수요원의 양성, 통합교과의 실

시, 교재 및 사례의 개발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표본대학이 주관적으로 선정되

었고 표본대학의 수도 작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본

대학이 비교적 영향력을 가진 대학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의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에 대해 많

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연

구과제는 일반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의 기업윤리 교

육을 들 수 있다. 일반대학원은 기업윤리 교수요원

의 양성과 관련되어 중요성이 있으며, 경영대학원

은 기업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업윤리 교육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업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윤리 교육의 연구대상으로는 이외에도 경영

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과 기업에서의 신입사원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윤리 교육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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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Business Ethics in 1990’s:
Emphasis on Undergraduate School

 Kee-Soo Han*

Abstract

In Korea, teaching business ethics is increasing in the undergraduate course after 1991’s 

autumn scientific conference of Korean Academic Society which dealt with the topics of 

‘business ethics and management edu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ecognition of department chief in teaching business ethics and 

the state of their teaching business ethics in 1999’s.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1994’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of department chiefs of 1999 is similar to 1994’s but the rate of 

opening business ethics course is increased by twice. 

Second, major title of the courses is still ‘business and society’ and ‘business ethics’ is 

increasing slowly.

Third, full time professor is teaching 80% of the courses and 50% of the teachers are 

professors of ‘Organizational Behavior’.

Fourth, the department chiefs who do not open the courses explain the major reason is 

‘low priority(limited number of courses can be offered)’.

Key Words: Teaching Business Ethics, Undergraduate, Department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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